
동부그룹, 반도체 사업 “몰아주기”
동부메탈 지분 인수로 재무구조 개선 … 농업․유화부문도 매각 검토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인수합병(M&A) 매물로 내놨던 동부메탈의 지분 50%를 사재를 출연해 인수키로

결정했다.

동부그룹은 동부하이텍이 가진 동부메탈 잔여 지분을 조기 상장하는 한편, 농업부문을 분사․매각하고, 유

화부문과 동부하이텍의 부동산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수익성 논란을 빚었던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현재 1조9000억원에 이르는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의 차입금을 이른 시일 내 4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사재 3500억원을 출연해 동부메탈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0월19일 발표했다.

동부메탈은 2008년 2월 동부하이텍이 합금철사업부를 분할해 만든 자회사로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국내

합금철 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신 규모가 산업은행 8000억원 등 1조9000억원에 이르러 동부하

이텍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은 동부메탈의 가치를 놓고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가량으로 평가하는 등 시각차를

보이며 협상에 혼선을 빚었으나 김준기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그동안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PEF)에 동부메

탈을 매각하려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08년 말부터 동부하이텍이 독자적으로 보유자산 유동화를 추진해왔지만, 주거래은행

의 요청으로 PEF 방식의 구조조정을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3-5년의 단기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은행의 특

성상 기업경영의 본질에 어긋날 수 있어 김준기 회장의 지분 인수방안을 주거래 은행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그룹은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유동

성 문제를 일축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며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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